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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4년 6월 27일(목)
총 4매

담당
부서 산업정책과 담당자

∙중소기업정책담당 김진이 ☎440-4251
∙담당자 임우람 ☎440-4256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올해‘인천공예품대전’수상작 40점 전시
- 6월 29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서 누구나 관람 - 

- 대상에 왕골 소재 소품‘세 자매’(오성자 작자) 선정 -

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(재)인천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‘제44회 인

천시 공예품 대전’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

최된다.

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한 인천공예품대전은 전통·현대공예 기술과 소

재를 활용해 창작된 우수 공예품을 발굴해 인천시 공예문화 산업의 

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.

이번 공예품대전에는 목칠·도자 등 6개 분야에서 총 138개 작품이 

접수됐으며, 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40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

를 안았다.

대상에는 오성자 작가가 출품한‘세 자매’가 선정됐다. 이 작품은 

강화군 특산 소재인 왕골을 사용해 한국적인 감성과 동시에 생활 소

품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더 한 공예품으로, 완성도, 

상품성 등에서 심사위원단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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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상에는 이꽃담 작가의 ‘소녀의 비밀화원’, 은상에는 최우림 작가

의 ‘완초 囍자문 육각합’, 이충녀 작가의 ‘어울림’이 선정됐다.

또한, 이번 인천공예품대전에 입상한 특선 이상 25개 작품은 제54회 

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

시상식은 6월 2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진행되며, 수상작

품은 인천아트플랫폼 E1 전시장 2에서 6월 29일까지 누구나 관람할 

수 있다. 

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“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

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, 공예인 분들이 안정적

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<수상작 사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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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 대상, 금상 입상작품 사진

대 상 작품명 : 세 자매

작 품 설 명

강화특산 왕골(완초)을 장식 및 생활용품으로 사용 

가능한 소품을 제작하였다.

용  도: 장식 및 생활용품

원자재: 왕골

출 품 자 오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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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 상 작품명 : 소녀의 비밀화원

작 품 설 명

소녀의 비밀화원은 바라보고 만지고 향기를 맛보며 

느꼈던 꽃과 열매에 대한 기억과 감정 그리고 곤층을 

관찰하고 잡으려 할 때 느낀 심장 쫄깃했던 찰나의 

감정을 작품에 담으려 노력했다. 

순수하고 개구졌던 10살의 소녀를 추억하며 우리의 

일상에서 자연을 깊이 음미하며 향유하길 바라며 디자인 

제작하였다.

용  도: 테이블웨어

원자재: 실크백자/염화물/투명유약

출 품 자 이꽃담


